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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일찌감치 

2000년대 초에도 극지생태계 온난화의 징후들은 다수 보고됐

으나, 최근 5~10여 년 동안 가속화된 극지 온난화는 과거의 어떠

한 기록들보다 더 빠른 수준이며, 이마저도 매년 그 수치가 갱신

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의 위기는 지구상 어떠한 생태계보다 

드라마틱 하지만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저 녹는 중이

다. 참담한 결말이 예상되나 아직 마지막 편이 방영되지는 않았

다. 시나리오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보고

되는 극지의 위기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해양생태계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여름에도 녹지 않고 수년간 얼어있는 땅인 북극의 영구동토층

이 최근 빠르게 녹고 있다. 북극 주변 스발바르 지역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일대의 주거단지가 흔들리고 있다. 영구동토층이 녹

으면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다. 꽁꽁 얼어 있던 영구동토층 내 저장된 막대한 양의 탄소(대

기 중 2배에 달하는 양, 최대 1조 6,000억 톤)와 강력한 온실기

체인 메탄이 점차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다. 빙하들도 심각한 

수준으로 녹고 있다. 스발바르나 그린란드와 같은 북극 일대의 

육지 빙하들이 녹는 속도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 

최근 특집으로 보고된 KBS 다큐멘터리 ‘고장 난 심장, 북극의 경

고’ 편에서는 북극이 지구상 다른 지역들에 비해 3배 빠르게 녹

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북극해에 떠 있는 해빙의 경우, 1981

년에서 2010년 평균 최대범위와 비교해 2021년에는 한반도 면

적의 8배를 상회하는 북극 해빙이 사라졌다. 반대편 남극에서

Ⅰ 극지의 위기

출처: Bae et al. 2021, 노준성 참여 연구

서남극 마리안 소만(Marian Cove)의 빙하후퇴와 생물변화에 관한 모식도그림 1

해일, 산불, 연안침식 등 거대한 기후재해로 인해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을 야기하는 기후재해

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극지에서 열대까지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영향을 초래한다. 2022년 7월에 베를린에서 개

최된 유엔주최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Petersberg Climate Dialogue: UN climate negotiations)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

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우리는 다자공동체로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대응 또는 집단자살 둘 중 하나

만을 고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산업, 경제, 교육 등 모든 인간 활동 분야를 아울러 기후변

화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바야흐로 ‘탄소중립’의 시대이다.

최근 10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영구동토층의 붕괴문제, 급격한 빙하

후퇴와 극지 지형 변화, 극지 고유생물들의 서식지 파괴, 주요 서식종의 분포지도 변화 등 다양한 보고들은 극지 생태계가 기후변화

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경고 신호 아니, 경고 수준을 넘은 우울한 전 인류적 생존을 위한 지구 시스템의 붕괴 전조현상이 아닐까 한

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도를 늦추고, 나아가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탄소

중립은 적어도 2050년엔 지구 수준에서 달성되어야 하고, 이후 탄소흡수를 배출에 비해 늘리는 네거티브의 방향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야 ‘인류 생존의 희망’을 말할 수 있다.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극지의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규모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실천의 일환으로, 해양생태

계가 지닌 탄소흡수력, ‘블루카본’에 대한 왕성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블루카본이 등장하였고, 

해양생태계 블루카본을 늘리고 보존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촉구한다. 전 지구적으로 분포한 블루카본 자원의 확대를 통해 자연생

태계의 탄소흡수력을 늘려 기후변화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는 갯벌, 해조류, 저서생물, 퇴적물 등 매우 다양한 대상들

에 대해 블루카본이라 지칭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블루카본은 제한적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블루

카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국제인증되는 블루카본을 집중 조명하고, 차세대 블루카본으로 점쳐지는 후보들과, 더불어 극지

의 블루카본 잠재원이 무엇일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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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본(Blue Carbon)은 간단히 말해 전 세계 해양생태계가 

포획한 탄소를 말한다. 인간 활동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

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 탄소를 포함하는 이산화탄소

를 방출한다. 육상에서는 주로 삼림생태계의 나무나 기타 식물

들이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획하고 성장에 이

용한다. 이렇게 육상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그린카본(Green 

Carbon)이라고 하는데, 블루카본은 바다를 대표하는 푸른색을 

상징적으로 두고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라는 표현을 적용

한 개념이다. 바다에도 역시 식물들이 존재하며 주로 하구나 연

안을 따라 서식한다. 열대나 아열대에 널리 번성하는 목본류(나

Ⅱ 블루카본이란?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 맹그로브숲, 염습지, 잘피숲그림 2

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서남극의 빙하후퇴 현상

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는데, 필자도 연구를 통해 남극 마리안 소

만의 빙하후퇴 현상과 생태계 변화를 최근 보고한 바 있다. 마리

안 소만의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용출수가 생태계 내로 대거 유

입되고 빙하에 덮여있던 지역이 드러남에 따라 일차생산자부터 

상위 영양단계생물까지 서식 분포가 급격하게 바뀌었다(Bae et 

al., 2021). 남극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대형 생물 중 하나인 펭귄

의 서식분포도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자

체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비해 남극 젠투펭귄의 서식지가 

2021년에는 210~280km 더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발견되었

다. 젠투펭귄은 상대적으로 남극에서 따뜻한 지역(즉, 북쪽)에 

서식하는데, 남극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면서 기존에 서식하지 

않았던 보다 추운 지역인 남쪽으로 더 이동하게 되었다는 보고

이다. 그린피스 국제 탐사팀은 해빙 손실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남극 해역에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

한다. 이도 맞는 의견이지만 극지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는 궁극적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잡아야 한다. 이는 극지

방의 국지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부분이다. 전 지구

적인 차원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나아가 네거티브로 가기 위한 전 지구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모든 공정에서 이산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 중인 수소나 전기 자동차의 이용, 선박의 탈화석연료화, 

대기 중 온실기체를 잡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CCUS 사업 등 다

양한 기술이 개발 중이고 적용되고 있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

한 이산화탄소 감축 총량 달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때문

에 지구 본연의 이산화탄소 흡수와 저장기능에 대해서도 중요

성이 대두된다. 육상의 탄소저장고로 불리는 열대우림이나 대

형초지, 침엽수림 등을 복원하고 증대하는 등, 다양한 자연 생태

계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연기반 해결책(Nature based 

solution)’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력

은 육상의 규모에 뒤처지지 않으며 연간 혹은 단위 면적당 흡

수되는 효율은 더 높다는 결과들도 보고된다(Pedleton et al. 

2012). 해양의 대표적인 탄소저장고로 여겨지는 ‘블루카본 생태

계(Blue Carbon Ecosystem)’에 대해서 알아보자.

무)인 ‘맹그로브숲’과,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갯벌에 주로 서

식하는 초본류(풀)들의 군락으로 대표되는 ‘염습지’, 물 밖이 아

닌 얕은 바닷속에서 군락을 이루는 초본류 ‘잘피숲(해초숲)’과 같

은 해양식물들의 집단 서식지가 바다의 탄소저장고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블루카본이다. 블루카본 생태계를 구성하는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포획해 잎, 가지, 뿌리, 그리고 토양(퇴적물)에 저

장한다. 대기로부터 탄소를 제거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을 돕는다. 비록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는 육상의 숲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작지만, 탄소를 흡수하고 고정하는 능력인 기능적

인 측면에서는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맹그로브숲, 염습지, 

잘피숲에 저장되는 탄소의 양은 매년 84-233메가톤으로 추산

되며, 이는 숲에 비해 땅 속(혹은 해양퇴적물 속) 깊이 묻히는 양

이 최대 10배 빠르고, 단위 면적당 포획되는 대기 중 탄소의 양

은 최대 4배 더 많다(EarthCorps, 2022).

이처럼 ‘효율’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탄소가 

주로 저장되는 ‘위치’와 큰 관련이 있다. 육상의 숲에서는 대부분

의 탄소가 바이오매스(가지, 뿌리, 잎)에 저장되는 반면, 블루카

본 생태계에서는 대부분의 탄소가 토양(퇴적물)에 저장된다. 특

히 염습지와 잘피숲은 탄소의 95% 이상을 저장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Pendleton et al., 2012). 바닷물에 젖어 있는 해양 퇴

적물은 숲의 토양에 비해 보다 낮은 산소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생물 분해 작용이 억제되어 죽은 식물들

(즉, 유기탄소 덩어리)이 썩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한다. 

김치나 장아찌와 같이 저장 음식을 소금에 절이는 염장도 동일

한 원리를 이용한다. 또 다른 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

된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이 나무로 만들어진 목판(1251년 제

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제작과정에서 바닷물에 장시간 침지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

문이다. 공기 중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육

상 토양에 비해, 짠물에 흠뻑 적셔져 있는 해양 퇴적물에 묻힌 

탄소 덩어리들은 길게는 수백 년 이상도 보관될 수 있다.

연안 블루카본 생태계 탄소흡수력그림 3

출처: Modified image originated from https://www.earthcorps.org/key-initiatives/blue-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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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삼림 그린카본 및 해양 블루카본 잠재량그림 4

출처: https://sustainabletravel.org/what-is-blue-carbon/

지난 2014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40차 IPCC 

총회에서 「제5차 종합평가보고서(AR5 : Fifth Assessment 

Report)」를 채택하였을 당시, 이산화탄소의 자연생태계 기반 감

축(Nature-Based Solution)의 사례로 블루카본이 등장하였다. 

그 사례로 맹그로브숲, 염습지, 잘피숲이 등장한다. 이들은 과

학자들의 꾸준한 선행연구 덕에 자료가 충분히 쌓인 대상들로 

IPCC의 국제인증을 받아 블루카본으로 천명될 수 있었다. 정리

하자면 현시점에서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 ‘염습지’, ‘잘피숲’인 

것이다. 이들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탄소가 저장돼있는 양(현존

량)과 영구보관(격리) 되는 수준이 매우 높다. 평균적으로 이들 

생태계에 단위면적당 저장돼 있는 탄소량은 맹그로브>염습지

>잘피림 순으로 알려져 있고, 반면 매년 격리되는 양인 단위 면

적당 평균 격리율은 염습지 242gC m2 yr-1, 맹그로브숲 168gC 

m2 yr-1, 잘피숲 83gC m2 yr-1으로 알려져 있다(Howard et al., 

2017). 생태계별 블루카본 잠재량은 대상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

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치들은 평균적인 값임을 알

아두자.

블루카본 서식지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 현재 극지를 제외하

고는 지구상 곳곳에 해당 블루카본 서식지가 분포하나, 상대

적으로 맹그로브숲은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집중돼 있다(Blue 

Carbon Initiative, 2019). 블루카본 서식지는 과거 연안개발, 오

염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들이지만, 다행히도 최근 기후

변화 적응의 패러다임이 대두하면서 상당수 지역들에서 보전‧

복원의 바람이 불고 있다.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

면, 우리가 미래세대에 건강히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해양생

태계의 블루카본 서식지들을 살펴보자.

Ⅲ 현재의 블루카본(Actionable Blue Carbon Ecosystems)

전 세계 블루카본 생태계 분포도그림 5

출처: https://www.thebluecarboninitiative.org/

(1) 맹그로브숲(Mangrove forests)

맹그로브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해변이나 하

구역의 염성 습지에 서식하는 교목 혹은 관목류이다. 밀물과 썰

물에 따라 물 속에 일정부분이 잠기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한다. 

전 세계에는 적어도 50종의 맹그로브가 있다. 맹그로브숲은 호

흡을 위해 발달된 특수한 뿌리가 땅 위에 돌출되고 엉켜 있는 특

성 때문에 알아보기 쉽다. 맹그로브의 지상 뿌리 시스템은 육상

에 비해 산소가 부족한 해양 퇴적물에서 ‘숨 쉴 수 있게’ 돕는 역

할을 하며, 염분 펌프가 있어 체 내로 침투하는 대부분의 소금을 

걸러낼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호주, 인도 

근해, 아프리카, 미국 대륙까지 널리 분포하며, 일본에도 오키나

와현과 가고시마현에 자연 분포하는 군락지가 발견된다. 

전 세계 맹그로브숲의 잎, 나무, 뿌리와 퇴적물에 포함된 탄소

의 총량은 약 8Pg C으로 추산한다(Donato et al., 2011).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약 40기가톤에 달하는 것

을 감안해 보면, 이를 훌쩍 뛰어넘는 양을 이미 맹그로브 생태계

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맹그로브숲은 생물다양성도 풍부

하다. 물 위나 아래에 서식하는 조류, 포유류, 곤충에서 어류, 연

체동물, 갑각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들에게 먹이와 은신처

를 제공하면서 거대한 생물다양성을 지지한다. 이러한 생물다양

성에 기대어 전 세계적으로 410만 명 이상 어부들의 일터이기

도 하며(Global Mangrove Alliance, 2021), 주변 토착민들에게

는 식량, 전통 의약품, 목재까지 제공하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

는 나무’이다. 맹그로브숲은 오염이나 재해를 조절하는 기능도 

뛰어나다. 많은 토양과 퇴적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육지에서 유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 등을 거르는 거대

한 필터 역할을 하여 연안과 외해의 산호초나 해초, 해조류 서식

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2022). 뿐만 아니라 맹그로브숲은 자연재해 피해를 저감한다. 

연안침식, 태풍, 해일,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완화하여 해안선 

보호와 해안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의 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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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로브숲- 뛰어난 탄소흡수력뿐만 아니라 어류 등 다양한 생물의 생육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그림 6

출처: Pidgeon et al. 2021, 표지 내용 중

생물다양성이 뛰어나고 인간들에게 먹거리, 재해조절 등 다양

한 혜택도 제공하며 탄소흡수력도 뛰어나 탄소중립의 신흥 강

자로 부상 중인 맹그로브숲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실내 식물원에서는 종종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겨울철 차가움을 견디지는 못하기 때문

에 자연적인 군락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 개인적인 의

견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겨

울철 최저기온이 맹그로브의 생육한계를 넘어서는 시점이 온다

면,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질 수 있으

리라 본다. 해류의 흐름을 따라 중국이나 일본발 맹그로브 종자

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하리라 본다. 물론 토착생태계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적 예방 차원의 준비도 필

요하다.

(2) 염습지(Salt marshes)

염습지는 해안의 밀물과 썰물에 의한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현

상에 의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육지와 기수, 하구, 연안을 포함

하는 해안 간조대에 위치한 생태계를 말한다. 따라서 조수간만

차가 발생하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염습지를 볼 수 있다. 

염습지에는 초본류나 낮은 관목과 같은 염분에 강한 내염성 식

물들이 주로 밀집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갈

대가 대표적으로 염습지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이다. 염생식물은 

연안보호에 탁월한 역할을 하는데, 퇴적물을 포획 및 결합함으

로써 침식을 막아 서식지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

을 한다(Woodroffe, 2002). 육상과 해양을 연결하는 위치로 일

대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이자 먹이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되

며, 육상기원의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걸러내고 정화해 해양생태

계의 건강성을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염생식물들은 성장하는 동안 왕성한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

산화탄소를 몸체와 퇴적물 깊이 뿌리의 형태로 저장하고, 생애

주기 이후 죽은 몸체 등은 갯벌의 퇴적작용에 의해 퇴적물 속으

로 묻히게 된다. 일부 분해되는 유기물들은 미생물부터 상위영

양단계 생물의 먹이로도 활용되지만, 90% 이상 대부분이 퇴적

물에 고정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엄청나게 크고 세세하

게 발달된 뿌리 덕택인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

한 염습지의 탄소저장은 땅속 깊이 감춰진 염생식물 뿌리에 기

염생식물 지하부(뿌리)의 복잡성 - 염생식물의 뿌리와 퇴적물에 염습지 탄소 총량의 90% 이상이 저장될 수 있다 그림 7

출처 : https://wewarriors.life/pics/climateactiontool.org/sites/default/files/images/ReduceNutrientPollution_2.jpg

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 세계 염습지의 염생식물과 퇴적물에 포함된 탄소의 총량은 

추산되는 범위가 넓지만 평균적으로 약 0.8Pg C으로 알려져 있

다(Pendleton et al., 2012). 맹그로브숲에 비해 대략 1/10 수준

이지만, 전 세계 널리 분포해있으며 1년이면 성체로 성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갯벌에서 갈대나 칠면초와 같은 토착 염생식

물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알려진 우

리나라 갯벌(약 2,480km2, 해양수산부 2018 전국갯벌면적조

사)은 단위면적당 세계최고의 생물다양성(Costello, 2010)의 저

력을 지닌 인류의 보물이다. 1만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보고이며, 호주를 지나 알래스카로 이동하는 철새 무리가 중간

에 쉬어가는 ‘대휴식 기착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치

를 인정받아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우리

나라의 갯벌이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

리나라 상당수의 갯벌이 간척과 개발에 의해 파괴되었고, 염습

지도 현저하게 줄어 약 32km2 정도만이 남아있다. 

앞으로 갯벌을 보호하고, 갯벌 염생식물 식재를 통해 염습지를 

넓혀 나가면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국제인증을 받을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염습지는 연간 약 334톤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해양수산부 202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염생식물 군락은 성숙되기까지 보통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기에,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맹그로브에 비해 단기에 서

식지를 조성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 해

안가를 친생태형으로 조성하는 사업들에서 탁월한 블루카본 아

이템으로도 재조명받고 있다. 

를 근거로 해양수산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사업의 일환으로 

660km2의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 ‘갯벌 식생 

복원사업’의 첫 대상지로 전남 신안군 북부권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충남 태안군 근소만,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이 선정되었

으며 4년간 총 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남은 과제

는 우리 갯벌에서 장기 생육가능한 지역별 최적종과 최적 식재

법을 찾는 것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활로

를 찾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더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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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에 등재된 순천만 갯벌 염습지 - 우리나라 순천만 갯벌에서는 갈대와 칠면초 같은 토착 염생식물 군락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8

출처: 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6/2021072620342450449_1627299264.jpg

(3) 잘피숲(Seagrasses)

잘피는 열대지방에서 북극권에 이르기까지 세계 다양한 지역

의 얕은 연안과 하구에서 발견된다(Short et al., 2007). ‘해초’라

고도 불리는데, 대부분의 종들이 기다란 녹색 풀처럼 생긴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필자는 “바닷물 속

에서 자라는 난초같이 생긴 해양식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간혹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도 혼동되지만 해양환경에서 

자라는 유일한 현화식물로 알려져 있다. 현화식물은 뿌리, 줄기, 

잎을 가지고 있으며 꽃과 씨앗을 생산할 수 있다. 엄연히 해조류

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진화에 있어 대부분의 생물들은 

바다에서 기원하여 육상으로 이동하였다 알려져 있으나, 독특하

게도 잘피는 약 7,000만 년에서 1억 년 전에 육상에서 바다로 이

동 후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잘피는 

전 세계적으로 4개과(family)에 약 70여 종(species)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전 연안에 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잘피는 빽빽한 수중 초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우

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NASA, 2007). 잘

피림은 지구상 가장 생산적인 생태계 중 하나라 알려져 있다. 매

우 작은 무척추동물에서부터 대형 어류, 갑각류, 바다거북, 해양 

포유류와 조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먹이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여타 다른 블루카본 서식지와 마찬가

지로 인간에게 주는 혜택 또한 상당하다. 잘피림은 풍부한 어족

자원을 제공하며 서식지가 형성된 연안의 퇴적물 침식을 막는 

역할을 한다. 특히, 수질개선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바다로 유입되는 중금속, 오염물질과 과도한 영양염을 안

정화시킨다(Orth et al., 2006).

잘피(수거머리말)의 형태적 특성(출처: 해양수산부)그림 9

잘피숲 - 다양한 해양생물들의 은신처이자 먹이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된다.그림 10

출처: https://cff2.earth.com/uploads/2022/06/15064936/Seagrass-meadows.png

전 세계 잘피 서식지에 저장된 탄소의 총량은 4.2-8.4Pg C 으

로 추정한다(Fourqurean et al., 2012). 잘피 군락은 조수간만차

가 큰 지역에서도 자주 발견되며, 썰물 시 물 밖에 드러나도 충

분히 버틸 수 있다. 물속에 있는 동안 왕성한 광합성을 통해 상

당한 양의 산소를 수층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잘

우리나라에도 잘피숲이 존재하며 그 면적은 약 45km2로 추정

한다. 가장 많이 분포하는 종은 거머리말(Zostera marina)로 알

려져 있고, 잘피종 95% 이상의 자원이 서남해안의 5m 이내의 

얕은 수심층에 위치한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거머리말의 일종인 

‘수거머리말’의 최대 군락지가 동해안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해양수산부, 2018). 당시 발견된 수거머리말은 최대 

길이 5.6m 달하며, 일본 북동부 연안에서 발견된 7m 개체 다음

으로 큰 희귀한 군락이라 한다. 포항 영일만 수거머리말 군락의 

크기는 150,000m2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21배에 달하는 규모

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6종(거머리말, 수거머리말, 게바다말, 왕

거머리말, 새우말, 포기거머리말)의 잘피를 해양보호생물로 지

정하여 특별관리 중이다.

잘피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도 탄소흡수원 확대를 통한 이산화

탄소 감축량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나라 잘피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해양환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육상에 비해 제

피숲이 전 지구 해양 표면의 약 0.1%만 차지하지만 전 세계적

으로 연간 27-44Tg 의 유기탄소를 매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양의 총 탄소 매장량의 10-18%를 차지한다. 이는 온대 및 열

대림과 맹그로브숲에도 필적하는 양이다(Duarte et al., 2005; 

Fourqurean et al., 2012).

한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에 따른 최근의 급

격한 수온상승은 우리나라 토착 잘피종들의 생육이 저해되는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하다. 이미 제주에서 남해안 일부 지역은 상대

적으로 온대지역에 서식하는 토착 잘피들의 세력이 매우 약화되

었고, 반대로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잘피종인 해호말

(Halophila nipponica)의 서식과 분포확산이 확인되고 있다(Kim 

et al., 2017). 다행히도 생태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크지 않은지 

특별히 심각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기존 생육하는 종들에 

비해 탄소흡수력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하는 해

양환경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 종들의 확산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또 가능하다면 활용을 위한 방안도 모

색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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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코어 국제인증되는 블루카본의 대상은 맹그로브숲, 염

습지, 잘피숲 세 가지이나,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 과학적인 자

료가 축적된다면 유력하게 다음 블루카본 주자로 인증받을 만한 

대상도 존재한다(Lovelock & Duarte, 2019). 물망에 오르는 주

자들은 미역과 다시마 같은 대형해조류, 해저층의 퇴적물, 그리

고 비식생(염생식물이 서식하지 않는) 갯벌이 있다. 그 외에도 아

직 가능성이 낮은 편이나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점쳐지는 대상에

는 대양에 막대한 양이 존재하는 식물성플랑크톤, 산호나 조개껍

데기같이 석회질 생물로 이뤄진 해양서식지(산호초, 굴초), 그리

고 어류와 같은 기타 해양생물들에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신 연구들에서는 극지의 블루카본 잠재량이 향후 더욱더 증가

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까지 제기된다. 제4의 블루카본의 영

광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다양한 잠재적 블루카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1) 해조류(Macroalgae)

바닷속에도 정글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예로 켈프숲(Kelp forest)이 있다. 켈프(Kelp)는 다시마목 다시

마과의 대형해조류(Macroalgae)를 총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미국 태평양 연안에 생육하는 대형해조류를 지칭한다. 주로 차

가운 캘리포니아 한류가 흐르는 미국 서쪽 해안가를 따라 수심 

5~30m 대에 널리 서식하는데, 일부 종은 약 80m까지 자라기

도 하며,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하루 성장량이 50cm에 육박한다

(Thomas, 2002). 크고 빽빽한 숲과 정말 비슷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켈프숲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켈프 같은 초대

형 해조류가 서식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다시마, 

미역, 파래, 감태, 모자반과 같은 다양한 중대형 해조류가 어우러

져 우리만의 해조숲을 만든다. 

해조류는 엄밀히 말하면 식물은 아니다. 식물분류학상 진핵식

물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하나, 식물계가 아닌 원생생물계(原生

生物界; Protista)에 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해조류는 육상

의 그린카본이나 여타 블루카본 식물과 같이 광합성을 통해 수

층에 용존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바닷속 일차생산

자이다. 숲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듯이 해조숲도 수많은 무

척추동물과 어류, 해양포유류 및 기타 생물들의 서식공간으로 

이용되기에 지구상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힌

다. 몇몇 종들은 오로지 해조숲에 모여 산란을 하거나 어린 개체

들이 성장하는 양묘장으로 이용한다. 인간은 해조숲 주변에서 

다양한 자원을 얻으며 해조류를 가공해 비타민과 미네랄 등 인

체에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웰빙식품으로 이용하고, 의약

품과 산업용 기능성 물질 추출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Ⅳ 잠재적 블루카본(Emerging Blue Carbon Ecosystems)

출처: Pidgeon et al. 2021, adopted from Lovelock & Duarte 2019

현재의(Actionable), 잠재적(Emerging), 그리고 기타 블루카본 대상과 평가척도그림 11

해조류는 기존의 블루카본 자원(맹그로브, 염생식물, 잘피)들

과는 다르게 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식지 표층에 얇게 부착

해 성장하며, 주요 서식지도 암반지대나 일부 자갈과 모래가 섞

인 지역들로 상대적으로 퇴적현상이 약한 지역이다. 더군다나 다

양한 생물들의 먹이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기껏 해조류에 흡수

된 탄소들은 결국 재분해되어 저장될 수 없다는 견해가 과거 주

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해조류 탄소격리 가능성에 대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네이

처 지오사이언스에 게재된 Krause-Jensen & Duarte(2016)의 연

구는 전 세계적으로 해조류가 매년 2억 톤의 탄소를 격리하며, 

이 중 약 90%가 심해에 묻힌다고 보고했다. 해류에 의해 외부

(주로 심해)로 이동 후 심해에 격리되는 과정이 중요한 프로세스

임을 밝힌다. 해당 내용을 심화시킨 동 저널에 게재된 Ortega et 

al.(2019)의 연구는 연안 서식지의 해조류가 심해에 도달하는 양

은 서식지 총량 대비 1,000m 깊이의 수심당 약 37% 감소하며 

4,000m 깊이에서 전체의 약 24%가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조류를 차세대 블루카본 주자로 보고 연구

바람이 불고 있다. 경북도를 중심으로 해조류 중심의 해양생태

자원 관리에 관련된 사업계획들이 속속 제안되고 있다. 경북도

에 따르면 경북에 잔재하는 해조류 자원이 연간 약 15,000톤 이

상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보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해조류가 흡수한 탄소가 동

해안 심해로 이동 및 격리되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해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한 동해안 해조류 블루카본 

연구‧교육 활동을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차세대 블루카본 아

이템 확보를 위한 우리정부의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

해 보자.

(2) 해양 퇴적물(Marine sediments)

해저에도 퇴적물이 존재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간 수 mm에서 때로는 수 cm 이상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해양환경

으로 평가하며 전 지구상 해저표면 1m 내 저장되어 있는 탄소는 

약 2,322Pg C으로 추정된다(Atwood et al., 2020). 특히 200m 

출처: Krause-Jensen & Duarte 2016, 노준성 재생산

해조숲의 외해로의 탄소전달과 격리과정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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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상대적으로 얕은 해저지역(주로 60m 전후의 수심대)을 

대륙붕(sea shelf)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해양 면적의 약 9%

를 차지하며, 실질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심대이다(Diesing et 

al., 2017). 육상기원의 다양한 유기물들이 하천에서 하구로 그

리고 대양으로 이동 후 퇴적되거나, 해양기원의 다양한 유기물

들(다양한 해양생물기원 유기탄소 등)이 최종적으로 쌓이는 공

간이다. 대륙붕의 저서 퇴적물은 해저개발, 골재채취, 저층 트롤

링 어업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면, 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은 환경 덕분에 태풍이나 폭우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어도 물리적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영국의 Luisetti et al.(2019)의 연구에서 영국 연안의 염습지, 

잘피숲과 대륙붕 저서 퇴적물에 잠재하는 유기탄소의 총량을 약 

220메가톤으로 추산하였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염습지(13메

가톤)와 잘피숲(0.4메가톤)에 저장된 탄소에 비해, 전체 93%에 

달하는 막대한 양(205메가톤)이 저서 퇴적물에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아직 저서 퇴적물이 블루카본 대상으로 인증받고 있지

는 않지만, 지속적인 개발과 저층 어업활동을 통해 훼손이 지속

적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대륙붕 저서 퇴적물 내 해

양탄소 저장능력의 중요성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저장된 탄소가 

방출될 때 발생하는 피해가 막대함을 경고한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동중국해를 포함하는 황해 해양생태계

는 전체가 얕은 수심으로 이루어진 대륙붕 지역이다. 따라서 황

해 저서 퇴적물에도 막대한 양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황해 퇴적물 내 전반적

인 탄소저장량과 매년 쌓일 수 있는 잠재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황해 생태계는 무분별한 연안개발, 간척 및 어업활동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에도 훼손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황해 저서 퇴적물의 탄소흡수력이 상당하다는 결과가 국

제사회에 보고된다면, 황해 생태계의 무분별한 이용도 막고 탄

소중립을 위한 도움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Luisetti et al. 2019

영국 연안 및 대륙붕 저서퇴적물 내 탄소잠재량그림 13

(3) 비식생 갯벌(Coastal mud flats)

비식생 갯벌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약 128,000km2에 달한다

(Murray et al., 2019). 비식생 갯벌에 저장된 탄소는 육상과 해

양기원 모두가 포함되며 시간에 따라 퇴적 작용에 의해 퇴적물 

내로 점차 축적된다. 현재 갯벌에 잠재하는 탄소량에 대한 연

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갯벌 퇴적물 속에 들어 있는 탄소가 장

기 보관될 수 있는가에 대한 프로세스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전 세계적으로 넓게 비식생 갯벌이 발달된 지역에서는 대게 대

규모 간척과 연안 개발로 인해 그 면적의 상당수가 손실되었다. 

Yim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약 

1,580km2의 갯벌을 간척과 연안개발로 파괴하였으며, 중국을 

포함하는 황해 전체로 확대해 보면 9,700km2 이상이 역사 속으

로 사라졌음을 보고했다. 참으로 뼈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비식생 갯벌의 탄소흡수력에 대한 연

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해양수산부 주도로 진

행된 우리나라의 블루카본 1단계 사업(2017-2021)에서 서울대

학교 김종성 교수팀은 우리나라 비식생갯벌과 염습지를 포함하

는 조간대 지역의 총 탄소저장량과 연간 흡수되는 탄소 잠재량

을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에 총 1,300만 톤

에 달하는 유기탄소가 저장돼 있고 연간 약 26만 톤의 이산화탄

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연간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자동차 11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라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연

구의 후속과제로 블루카본 2단계 사업(2022-2026)이 시작되

었고, 갯벌의 블루카본 국제인증을 위한 연구 고도화가 과제의 

세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신규 블루카본을 

더 발굴하고 블루카본 아이템을 적용한 해안조성기술 개발 또한 

목표에 포함되었다. 아무쪼록 연구가 순탄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신규인증 되었

다는 국제사회로부터의 희소식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블루카본 

연구 강국으로 불리길 기대해본다.

출처: 서울대학교 해양저서생태학 연구실, Lee et al. 2021

우리나라 갯벌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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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으로 최근 보고된 해빙, 빙하의 감소, 펭귄이나 대형포유류들의 

서식지 이동, 영구동토층에 축적된 메탄 방출 등 다양한 이슈들

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 환경변화

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진행되었으며, 기후변화 경향이 호전되

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극지 내 탄소저장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보고되었다(Meredith, 2022). 그

러나 극지에 존재하는 블루카본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매우 미비하다. 극지는 비교적 인간 활동의 영향이 많

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양생태계의 물리적 교란이 매우 낮은 지

역에 속한다. 극지 빙하 표면에 서식하는 미세조류(ice algae)는 

광합성을 하는 일차생산자로 극지 생물 먹이망의 토대를 이루

한편 최근 발표된 Bax et al.(2021)의 연구는 남극이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블루카본 저장고로 부각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남극의 얼음이 녹는 패턴

이 더 균일해짐에 따라 해저로 탄소가 포집-저장-격리되는 과정

이 더 증가한다. 단위 면적당 포집되는 탄소의 양이 증가함에 따

라 해저로 이동되고, 그렇기에 잠재적인 블루카본으로 볼 수 있

는 해저 퇴적물 면적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지구온난화에 따

라 맹그로브숲이나 잘피숲이 감소하고 저서생물들은 서식 가능

한 한계 온도에 접근하게 된다. 블루카본으로서의 가치가 하락

하는 것이다. 반면 남극의 블루카본은 반대의 결과를 예상한다. 

과거의 변화와 현재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남극의 블루카

는 중요한 자원으로 생태계 내 탄소공급원이다. 그리고 극지 저

서환경에는 어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척추동물도 서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몸체는 대부분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다. 빙하 미세조류나 석회질의 무척추동물 모두 주류는 아니

지만 잠재적인 블루카본 후보군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대상들

이다. 특히 해빙의 용융과 빙붕과 빙하의 후퇴가 해당 생태계 내 

막대한 양의 블루카본 격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최

신 보고가 있다(Barnes et al., 2021). 아직은 극지 생태계 내 해

양생물들의 탄소흡수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극지 블루카본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매력적인 

주제이다.

본이 수십 배까지도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평균 기온 1도 

상승의 시나리오에서 최대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한다. 경제적 측

면에서 볼 때 남극 대륙붕 주변 저서환경에 격리될 수 있는 블루

카본의 가치는 약 3조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연구자들의 결과가 정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더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 생

태계의 변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한 연구이다. 국내 연구자들도 극지에 다수가 진출해

있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의 위상

이 날로 오르는 요즈음, 극지의 블루카본에 대한 굵직한 연구가 

국내 연구자들의 손에서 생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Ⅴ 극지의 블루카본

출처: Barnes et al. 2021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 해빙 용융, 빙붕 및 빙하 후퇴와 블루카본 잠재력 증가에 대한 모식도그림 15
해양생태계 내로 흡수되는 탄소를 지칭하는 ‘블루카본’은 현재 

크게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블루카본; 맹그로브숲, 염습지, 잘피

숲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블루카본; 해조류, 해양 퇴적물, 비

식생 갯벌이 있다. 그 외에도 식물성플랑크톤과 산호초, 굴초 등

의 석회질 해양생물 서식지, 어류 등도 블루카본으로서의 가능

성을 타진 중이다. 대체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블루

카본 자원들의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

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여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블루카본 자원의 서식지를 확대하고 보호해나가는 것

이 인류의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기존의 블루

카본을 지키고 새로운 블루카본을 찾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맹그로브숲: 아열대화 지역의 식재 가능성 타진, 도입에 따

른 생태계 영향 사전평가

2.  염습지: 비식생 갯벌 염생식물 복원사업 확대, 연안침식 방

지를 위한 생태공학적 활용

3.  잘피숲: 지역별 맞춤형 식재법 탐색, 기후변화에 따른 종별 

지속가능성 평가

4.  해조류: 지역별 맞춤형 해조숲 조성, 심해로의 이동 및 격리 

프로세스 연구 고도화 

5.  해양 퇴적물: 황해 저서퇴적물 내 탄소잠재량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계획 수립

6.  비식생 갯벌: 과거 훼손된 갯벌의 복원 사업(해수유통, 역간

척 등) 추진, 염생식물 식재

7.  극지 블루카본: 신규 블루카본 잠재원 탐색, 탄소 포집-저

장-격리 프로세스 이해

8. 기타 블루카본 잠재원 연구를 위한 기초계획 수립

전 지구적 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양상은 예측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여름 우리나라에 닥

친 기록적인 폭염 또한, 이른 여름 관측된 이상적인 열돔현상으

로 인해 예견된 결과이다.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외치

고 있지만, 현실은 항상 ‘기록적인’, ‘예기치 못한’, ‘최악의’ 수식

어로 장식된다. 탄소중립으로의 사회는커녕, 탄소로 인해 공포

스러운 현실로의 ‘탄소 포비아(phobia)’시대로 진입 중인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 무거운 현실의 대기 중

에는 이산화탄소가 과거에 비해 무겁게 차 있으나, 이를 저감하

기 위해 자연생태계의 탄소흡수력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상에 숲을 가꾸어 그린카본을 늘리고, 해양의 숲을 조성해 

블루카본을 확대하자! 당장 지금 세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노력은 바로 우리 후속 세

대를 위해서다. 그들은 좀 더 시원한 공기를 마셨으면 하는 마음

이 있기에, 우리 세대에서 무거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걷어주려는 어른스러움이 필요하다.

Ⅵ 블루카본에 대한 정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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